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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힐 뻔한 플라스틱,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로 다시 반짝!” 
9년째 맞은 이마트 ‘가플지우’, 8개 파트너사 추가 참여

	□ 2018년 시작한 대표 자원순환 캠페인 가플지우, 올해 동참 기업·기관 늘며 활동 확대
□ 이마트 매장서 수거한 플라스틱 64톤, 교통안전 반사판·카트·집게로 재탄생해 기부
□ 68회 3천여명 봉사 나선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참여 활동 통해 친환경 인식 확산 일조



이마트는 지난 24일(금) ‘가플지우’ 캠페인 추진 협약식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와 환경보호 활동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8개 파트너사가 추가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의 줄임말인 ‘가플지우’는 2018년 이마트와 테라사이클, 한국P&G 3개사가 시작하여, 이제는 유통사·제조사·공공기관 등 19개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내 대표 자원순환 캠페인으로 성장했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은 ‘가플지우’는 2018년 전국 이마트 매장내 플라스틱 수거함을 설치해 폐플라스틱 수거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해 마다 참여 기관과 활동 범위를 계속 늘려왔다. 현재는 해안 정화 활동과 해양 환경 보호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마트, 테라사이클, 한국P&G, 해양환경공단, 브리타코리아, 자원순환연대, SSG닷컴, G마켓, 신세계I&C, 조선호텔앤리조트, 컨텐츠랩 비보 등 기존 파트너사에 더해, 블루사이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엔협회세계연맹, 재단법인 나섬, 한국청소협회, 무림페이퍼, 한국청정음료,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품질 자원화가 가능한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활용이 어려웠던 저품질 폐플라스틱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작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 참여형 해안 정화 활동인 ‘이달의 바다’와 바다의 날(5/31)을 기념한 ‘어린이 해양체험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세대의 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다.

실제로 협약식 다음날인 지난 25일(토), 이마트 임직원들과 파트너사인 블루사이렌이 인천 영종도 삼목항 일대에서 해안 정화 활동인 ‘이달의 바다’를 진행했다.

이처럼 ‘가플지우’ 캠페인은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표적인 ESG 실천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마트는 2018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전국 이마트 매장내 설치한 플라스틱 수거함을 통하여 총 64톤의 플라스틱을 수거했다.

수거된 플라스틱은 단순 폐기에 그치지 않고 업사이클링 과정을 거쳐, 어린이 교통안전 반사판 2만 1,000개 · 접이식 쇼핑 카트 1만 3,500개 · 집게 3,000개 등으로 제작돼 지역 사회에 기부됐다. 또한 수거된 일부 플라스틱은 이마트 쇼핑용 장바구니로 재활용돼 현재까지도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는 2022년부터 해안 정화 활동을 시작해 2026년 3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약 3천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누적 22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해당 활동은 이마트 임직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며,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마트는 봉사 활동을 넘어, 환경 교육 영역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했다. 2023년부터 이마트 컬처클럽에서 해양 환경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고객들 대상으로 환경 인식 개선과 생활 속 친환경 실천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마트 이창열 ESG담당은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가플지우’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이마트는 고객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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